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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3. 4. 5.(수) 09:00 배포 2023. 4. 5.(수) 09:00

12개국 주한 상무관 협의체로 
세계 속 K-콘텐츠 저변 확대한다

- 4. 5. ‘콘텐츠산업 주한 상무관 협의체’ 첫 회의, 분기별 회의로 정례화

  문화체육관광부(이하 문체부)는 콘텐츠 산업의 세계적인 교류 협력을 확대

하기 위해 12개국이 참여하는 ‘콘텐츠산업 주한 상무관 협의체’를 발족하고 

4월 5일(수), 한국콘텐츠진흥원(이하 콘진원) 광화문분원에서 첫 번째 

정례회의를 개최한다.

 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“K-콘텐츠는 전 세계인의 뜨거운 갈채를 받으며 

글로벌 위상을 높여가고 있고, 나아가 대한민국을 문화매력국가로 이끌기 

위해서는 세계 시장에서의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. 국가별 통상 업무를 담당

하는 주한 상무관과의 정례 협의체를 운영해 국가 간 콘텐츠산업 네트

워크 구축과 비즈니스 교류 확대의 초석을 마련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  문체부는 지난해 주한 상무관 초청 간담회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하며 

콘텐츠 분야 네트워크를 구축해왔고, 올해부터는 이를 정례화해 분기별로 

협의체를 운영한다. 협의체로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문체부 

김재현 콘텐츠정책국장과 콘진원 조현래 원장을 비롯하여 미국, 영국, 일본, 

아랍에미리트 등 다양한 권역의 12개국* 주한 상무관 16명이 참석한다. 

  * (북미) 미국, 캐나다 (유럽) 영국, 프랑스, 스페인, 노르웨이, 스웨덴 (중동) 아랍

에미리트, 이스라엘 (아시아) 일본, 태국, 호주 등

 콘텐츠 수출플랫폼 ‘웰콘’ 참여 강화 방안, 국내외 콘텐츠 비즈니스 행사 

협력방안 등 논의

  이번 회의에서는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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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안들을 논의한다. 먼저 해외 콘텐츠 기업과 관계자가 콘텐츠 수출플랫폼인 

웰콘(WelCon, welcon.kocca.kr)을 더 많이 찾고 활용하게 만들 수 있는 

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. 기존 콘텐츠 행사 정보 중심에서 국내외 기업

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기업전시관과 상시 비즈매칭 기능을 웰콘 내에 

대폭 강화해, 해외 콘텐츠 기업의 입점과 상시 비즈매칭을 유도할 계획이다. 

  국내외 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 행사를 소개하고 협력방안도 논의한다. 

K-콘텐츠 엑스포(영국, 미국 등 ’23년 4회 개최 예정) 등 해외에서 열리는 

K-콘텐츠 행사, 해외 콘텐츠 행사와 마켓 개최 정보 등을 공유한다. 미국, 

프랑스, 캐나다 등 최근 각국 대사관이 주최한 콘텐츠 분야 비즈니스 행사 

결과도 발표한다. 미국 ‘인디뮤직 웨비나’를 비롯해 웹툰·음악·게임 등 분야 

125건의 비즈 매칭이 이루어진 프랑스 ‘ICC 이머전’, 방송·영화 등 분야 

캐나다의 온라인 ‘문화교류 비즈니스 행사’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. 

문체부와 콘진원은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이 행사들을 홍보해 대사관들과의 

상호 협력 체계를 다지기도 했다. 

  문체부는 해외 콘텐츠비즈니스센터 운영, 콘텐츠 박람회 개최 등 해외 

진출 지원과 함께 콘텐츠산업 주한 상무관 협의체를 토대로 다양한 국가와의 

콘텐츠 분야 교류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K-콘텐츠의 세계 시장 진출을 더욱 

공세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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